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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팍도사�출연자�인물분석�외향국화�기질입니다.

외향국화�기질에�속하는�사람들��:� 김미화,� 장한나,� 조수미,� 한비야,� 심형래

�

외향국화�기질� -�열정적인,� 언어적인,� 창의적인,� 성장하는,� 표현적인�

새로운� 사람,� 새로운� 일에� 대한� 열정을� 끊임없이� 추구한다.

인생은� 미지의� 세계를� 알아가는� 아주� 흥미로운� 것이며� 드라마틱한� 여정이다.

풍부한� 상상력과� 꿈을� 가지고� 있다.

도중에� 그만두는� 일이� 있어도� 일단� 해보기� 원한다.

사람에� 대한� 편견이� 적으며� 모든� 부류의� 사람들과� 쉽게� 관계를� 형성할� 수� 있다.

개개인의� 잠재된� 재능을� 잘� 불러일으키고� 그들에게� 할� 수� 있다는� 자신감을� 심어준다.

화술이� 뛰어나� 말로� 자신의� 생각을� 잘� 표현하는� 재능을� 가지고� 있다.

사람들� 속에� 내재된� 긍정적인� 잠재력을� 격려하고� 칭찬할� 줄� 아는� 매력을� 가지고� 있다.

김미화� -� MC,� 개그맨

시사프로그램을� 진행하다보니� 코미디� 프로에서� 불러주지� 않는다.

코미디� 프로그램이� 재미있고�하고� 싶다.

한국의� 오프라� 윈프리라� 자칭하는� 탁월한� 언어� 구사력을� 가진� 사람



장한나� -� 첼리스트,� 지휘자

지휘� 공부를� 시작한� 후�� 공부는� 하고� 싶은데� 시간이� 부족한� 것이� 고민이다.

8세에� 서울시향과� 협연

11세� 뉴욕줄리아드� 예비음대� 특별장학생으로� 입학

로스트로포비치� 10명� 심사위원� 만장일치� 최우수상

13세� 런던� 심포니오케스트라와� 앨범� 녹음

그라모폰� 선정� 내일의� 클래식슈퍼스타� 20인에� 선정



음악을� 하지만� 음악만� 아는� 사람이� 아니라� 관심� 있는� 모든� 분야를� 다� 하고� 싶다.�

첼로에서� 지휘자로� 그리고� 하버드� 대학에서� 철학을� 공부하는� 다양한� 관심과� 열정을� 가

지고� 있다.�

2001년� 하버드� 대학� 철학과� 입학

2007년� 지휘자로� 데뷔

처음� 첼로를� 배우는� 6개월� 동안은� 엄격한� 선생님� 때문에� 흥미를� 가지지� 못했지만,�후에�

만난� 대학생� 언니� 선생님이�칭찬을� 잘해� 주셔서� 첼로에�흥미를� 가지기�시작했다.�칭찬으

로� 격려해준� 대학생� 언니� 덕분에� 첼로에� 흥미를� 가질� 수� 있었다.



조수미� -� 성악가

숫자� 개념이� 없어서� 고민이다.

대학에서� 첫눈에� 반한� 남자를� 너무� 사랑하여�낙제하게� 되었다.�

지금도� 그� 사랑이� 그립다.� 열정적인� 사랑을� 알게해준� 그� 사람이� 고맙다.

소녀적인� 감성을� 가지고� 있다.�



순수한� 예술가가� 되고� 싶고,� 많은� 사람들을� 진정으로� 사랑하고� 싶은� 사람이고� 싶다.

리하르트� 슈트라우스가� 1912년� 작곡한� ‘� 체르비네타이� 노래’를� 원곡� 그대로� 부른� 사람

동양인� 최초� 국제� 콩쿠르� 6개� 석권

세계� 5대� 오페라� 극장에서� 주연으로� 공연한� 동양인� 최초� 프리마돈나

1993년� 동양인� 최초� 이탈리아� ‘황금기러기상’� 수상

2008년� 이탈리아인이� 아닌� 사람으로� 세계� 최초� ‘국제� 푸치니상’� 수상



한비야� -� 국제�긴급구호�활동가

세계� 여러나라를� 자유롭게� 다니지만� 길치라서� 고민이다.�

그� 때� 만났던� 사람들이� 너무도� 그리워� 다시� 가고� 싶지만� 그� 곳이� 어딘지를� 다시� 찾을�

수� 없다.

바람의� 딸� -�� 바람처럼� 왔다가� 바람처럼� 사라지는� 사람

(바람은� 어디에서� 와서� 어디로� 가는지� 모르고,� 한� 번� 왔던� 바람은� 다시� 그� 모양으로� 그�

곳을� 오지� 않는다.� 오고� 싶어도� 올� 수가� 없다.)

궁금한� 것은� 참을� 수� 없다.�

국제홍보회사에서� 부장� 승진을� 앞두고� 35세의� 나이에� 세계� 여행을� 위해� 사표� 제출했

다.��

7년간� 세계� 65개국을� 육로로� 여행

9년간� 월드비전에서� 긴급구호팀장으로� 활동

더� 잘� 하기� 위해� 새로운� 공부를� 시작하러� 떠난다.�



내� 가슴을� 뛰게� 하는� 일을� 하고자� 한다.�-� 열정의� 지배를� 받는� 삶을� 사는� 사람

120살까지� 꿈이� 가득하다.��-� 무지개� 꿈으로� 가득한� 사람

하지만� 진정� 내� 자신이� 뭐가� 될지� 나도� 모른다.� 내가� 무슨� 일을� 할지� 나도� 궁금하다.�

‘걸어서� 지구� 세바퀴� 반’� 100만부� 베스트셀러

2004년� 한국YMCA선정� 젊은� 지도자상

�

�

�



심형래� -� 영화감독,� 개그맨

영화를� 만들기� 위해� 홀로� 미국으로

로케이션매니저에게� LA� 시내에� 탱크를� 가져오라



모두가� 불가능하다고� 했을� 때� 가능성을� 보고� 시도하라

어렵고� 힘들� 때� 유일하게� 희망이� 된� 것은� 네티즌들의� 격려의� 댓글이었다.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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